
알면서도 당하는 사출성형기‘끼임’사고

운이 나빠서 나는 사고는 없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작업에 앞서 강씨는 안전문이 작동되지 않도록 끈으로 묶고는 아무렇지 않게 작업을 시작했다.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한 하루일과는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했다. 시험 사출에서 나온 제품에 불량이 있는 것을 노련한 
강씨가 발견한 것이다. 몇 번의 작업에도 제품불량이 반복되자 늘 그랬듯이 강씨는 이군에게 장비운전을 맡기고는 
사출기가 작동을 반복하는 사이에 내부를 들여다보다 금형에 끼이고 말았다. 

이군은 그제서야 장비의 작동을 멈추고 119에 급하게 연락을 했으나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후였다. 이군은 
평소 강씨가 제품불량이 났을 때 이번처럼 장비작동 중에 항상 설비를 확인 하곤해서 장비의 운전을 멈춰야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전원차단! 안전의 시작점

사출성형기의 운전동작은 프레스와 달리 조금은 느려 보인다. 그런 이유로 많은 근로자 들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사출성형기 동작 중에 점검을 실시하다 금형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군이 강씨에게 설비 
내 작업을 할 때 장비의 운전을 멈춰야 한다는 것만 교육을 받았어도 20년 경력의 베테랑 근로자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전문 사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 방호장치의 정상작동기능 유지 -

사출성형기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게이트가드(안전문), 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느리다는 이유로 방호장치를 ‘장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방호장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불편해서, 느려서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강씨는 20년간 사업장에서 사출성형기를 다루어온 베테랑이다. 오랜 기간 
성형기를 다루어 온 만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작업은 그에게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 이군과 함께 할 때도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2019년 5월 사고당일도 강씨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오전 작업을 위해 
이군과 함께 금형을 교체하고 일과를 시작했다. 하루의 시작은 여느 날과 
다름없었다. 강씨는 이군과 함께 설비에 전원을 넣고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시험 사출을 시작하면서 이군에게는 제품불량을 확인하는 법을 
일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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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출성형기 : 용융상태의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 생산하는 기계




